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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자
비영리단체 운영

중간지원조직 일자리 경험
비영리단체 운영

마을일 사업장
문화예술 협동조합

40



자치구 성별 나이 경험한마을일자리

FGI 1차

(8월5일)

마포구 여성 43 공간운영협동조합, 시민단체

노원구 여성 49 의료협동조합

강서구 여성 52 마을지원활동가, 자치구생태계지원단장. 마을단체대표

FGI 2차

(8월9일)

성북구 여성 43 마을강사, 마을기록단, 마을공동체공무원

서초구 여성 51 권역 NPO센터, 작은도서관활동가

서초 여성 51 찾동마을사업전문가

구로구 여성 35 지역 시민단체상근자(네트워크전담)

구로구 여성 63 공동주택코디네이터, 도시재생코디, 마을지원활동가

FGI 3차

(8월10일)

동작구 남성 55 마을미디어

강북 남성 38 마을연구자

영등포 남성 46 마을 공간, 마을 기금 운영자

양천구 여성 39 자치구마을공동체센터, 도시재생센터마을공동체업무

도봉구 여성 45 주민자치회사무국장



















 필요에 의해

 즐겁게

 내용과 강도에 자기결정권 높음

 미션을 성취해야 함

 체계적 방법을 요함

 적극적이고 능동적 일 계획

 책임과 무게 요함

 성과 요함

 재미 없어도 해야 할 일

 마을에 필요한 일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일

마을일자리의 역량과 전문성

 역량을 요한다는 점에서 활동, 공공근로와 차이

 관심과 의욕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진입 가능

 지식 습득보다는 경험으로 습득

 마을공동체성을 요하는 여러 분야(돌봄, 복지, 도시재생 등)에도 발휘

활동과 일은 순환하며, 상호작용 및 순환하며 생태계를 풍성하고 깊게 만든다



• 일상적인
• 공공적인
• 주체적인
• 문제해결
• 자본의 빈 틈
• 돌보는
• 마을에 필요한
• 비어 있는

• 생계유지 안되면
• 지속 어려움
• 마을을 떠나게 됨
• 질과 양적 발전 한계

개인

• 수익이 안 나는
• 인건비 자립이 어려운
• 자본이 못하거나 안 하는

마을사업장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
자발적 참여

실비 수준의 소정의 비용
을 지급받는 활동

기존 활동에 비해 일의
강도가 높고 맡겨진 역할
이 무거워 인건비 성격의
보상을 필요로 하는 활동

취업노동 또는 사업장
운영

마을일자리는 공적인 기능을 하지만, 개인이 보상 없이 노동력을 투여하기에는 지속성의 한계가 있음.

협동조합 등 마을사업장 경우에도 비영리적 성격이 강함.

자발적인 무보수의 활동으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일이 집중, 고도화되기 어려움.



필요 상황 지원 방식(예)

1.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촉진 활동촉진 수당

2. 생계유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마을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과 경력을 쌓아갈

작은 일감
일거리 지원사업

3. 행정과 시장이 하지 못하지만 마을에 필요한 일을 새롭게 발굴하는 상황들 일자리 발굴형

4. 마을 사업장 비영리성으로 인력 운영을 위한 수익이 충분치 않은 상황들 사업장 지원형

5. 마을활동이 돌아가기 위해서 기본적,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
필수인건비

지원형(매칭)
6. 

7. 
정책 지원형

신규 인력

양성형

자활형





마을 공동체 마을 일자리
(개인)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일자리사업을 위한
공적 재원 지원

사회 기반

• 역량있는 주민을
흡수할 장

• 지역 조직과
상근자 인프라가
튼튼해야

• 모임이 일자리로 갈
시간 필요

• 모임, 활동으로
새로운 일자리 형성

• 개인의 전문성
갖도록 마을이
비전과 기회 제공

• 단체, 기관
실무자보다
지역이 공유할
사람

• 개인의
경력보다
지역의 역량을
두텁게 하는

• 자생력을 보존하는 지원
• 일자리와 결합된 인프라 지원

• 일자리 필요에 공동체 합의
• 사회적 인정
•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

• 지역
주체적으로
사용할 예산

• 지역 단체와
네트워크에
투자

• 활동가의 성장
지원

• 일자리
사업계획에
지역 결정권

• 행정 회계
틀에
구속되지
않는 일자리
예산



마을일 기획자 # 마을일센터





ⓒSaebyeol Yu. Saebyeol’s Pow erPoint

서울 마을형 일자리 연구 포럼

기후위기 시대 노동의 미래

마을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가치

2021년 10월29일

정건화 (한신대 교수, 경제학

서울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자문관)



1. 기후위기-펜데믹 시대, 전환의 필요성

2. 패러다임 전환

3. 경제의 전환과 지역순환경제

4. 지역, 그린뉴딜,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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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도시
인구 비율이 81.5%로
세계 평균(55%)에 비해
월등히 높고 그 비율은
더 늘어나 2050년이면
86.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UN, DESA, 20
18).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화율, 한국



ⓒSaebyeol Yu. Saebyeol’s Pow erPoint

(한겨레, 2021,5.4)

기후위기의 촉진자이자 취약자, 도시



개발주의 토건국가, 한국

- 건설업의 비중 OECD 국가들 중에서 가
장 높은 수준. 부동산정책은 복지정책이
나 주택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 산업정
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추진

- 도시, 주택건설은 하향적, 독단적, 특권
적 방식으로 개발. 초헌법적 특권하 공급
자, 소비자 모두 막대한 개발이익을 수취
하는 방식으로 택지조성과 이용이 이루어
지는 과정이 내면화(1980년, 택지개발촉
진법)

도시계획과 무관하게 대규모 택지가 개발
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해당 도시의 공간구조는
물론 서울-부산 축을 따라 포도송이처럼
개발지가 집중.



❖우리사회 토지이용은 지속가능성 관점이 결여된 채 재산증식수단, 토건사
업을 통한 개발이익 최대화라는 관점이 지배. 토지의 대체불가능성, 생태적
기능, 경관적 가치, 식량안보적 중요성 경시

❖ 기후변화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토지침식, 사막화, 염분증가 등의 원인으로
토지 또한 피크오일(Peak Soil)처럼 토지정점(Peak Soil)이 현실화. 실은 이
미 지남(too late!)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사회 농지감소는
2000년대 이후 수많은 도시/택지건설 과정을 통해 더욱 심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내생적,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
고, 기존 도시의 재생과 재활성화에 정책으로의 중심이동 필요

토지정점(Peak Soil)과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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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생태적 전환은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현재 부딪친 생태위기에
대한 필수적 응답의 결과물이다. 
생태위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시의
생태적 전환은 도시의 회복탄력성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탄력성/ 복원력이란
“근본적인 구조, 기능, 내부피드백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견디는 시스템
능력이다” (William E. Rees, 2010).

❖ “공동체 건설, 사회적 경제, 에너지 분
산, 재생에너지 사용, 공동체 지원농업
등 모든 프로그램은 도시의 회복탄력
성/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공동체가 음식, 주거, 교육, 교통, 
보살핌을 스스로 해결할수록 그 공동
체는 스스로의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
이 생산하며 잠복한 금융위기의 영향
을 덜 받는다.” (Michael Shuman, 2010)



1. 기후위기-펜데믹 시대, 전환의 필요성

2. 패러다임 전환

3. 경제의 전환과 지역순환경제

4. 지역, 그린뉴딜,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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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필요: 지속가능성, 생태용량, 기후변화
의 비용

(2)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필요: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 

(3) 시장의 한계와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 위기상황에 작동않는 시장, 국가의 공공
정책의 중요성(방역, 공공의료..)

(4)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공공성 및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생태적 시민성, 

로컬의 회복력, 복원력 강화의 필요(특히 식량, 에너지, 안전과 보건의료, 등), 지역
경제와 지역 일자리.

(5) 도시와 농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삼림과 숲의 훼손과 도시화, 도시의 취약성,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6)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 4차 산업혁명, 고령화, 풀타임 고용의 종언, 비정규/플랫
폼 노동의 확산,...

(7) 전환의 관점에 바탕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특히 경제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이 필요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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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성장 일변도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는 많이 지적된 바 있음.

❖여기에 더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은 이 경제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글로벌 금융과 세계
적 규모의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엮인 생산시스템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위기에 시장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윤동기로
움직이는 민간경제는 무기력하게 멈춰섰음.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은 우리의 생활과 삶에 필요한 중요한 재화와 서
비스가 글로벌 이윤경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고, 식량과 먹거리, 
에너지, 보건과 의료 등이 그런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줌.

현 경제시스템의 작동오류는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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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1. 기후위기-펜데믹 시대, 전환의 필요성

2. 패러다임 전환

3. 경제의 전환과 지역순환경제

4. 지역, 그린뉴딜,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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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즈가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관련 저작으로 꼽은 <This 
Changes Everything>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변화
는 자본주의와 지구와의 전쟁’이고 자본주의가 언제나 아
주 쉽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

❖ “이 전쟁은 벌써부터 진행되어 왔고, 매번 경제 성장의 필
요성을 내세워 기후 행동을 미루고 이미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깨뜨리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위험성 높은
석유와 가스 채취 산업에 아름다운 바다를 내주는 것만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스 사람들
을 설득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 

❖ 베이징에서 숨이 차 쌕쌕거리는 어린 자녀에게 귀여운 만
화 주인공이 그려진 방진 마스크를 씌워 학교에 보내는 수
고쯤은 당연히 감수해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
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어차피 우리 앞에는 채취냐 내
핍이냐, 오염이냐 가난이냐 하는 암울한 대안만 남아 있다
고 자포자기할 때마다, 자본주의는 이긴다” (나오미 클라
인, 2014. 이순희 옮김, 2016: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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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며 삶의 질, 행복, 지속가능
성이 점차 정책 당당자나 학계의 관심을 끔.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GDP를 대체
할 연구를 Amartya Sen, Joseph Stiglitz, and Jea
n-Paul Fitouss에게 의뢰, 스티글리츠 리포트(200
9) 발간-> Beyond GDP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

❖ “당신이 측정하는 것이 당신이 하는 일에 영향을
준다. 올바른 것을 측정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일
을 할 수 없다.” “경제/생산을 측정하는 데서
Well-being 을 측정하는 데로 강조점이 옮기기
위한 시기가 무르익었다”

Beyond GDP: 성장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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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병권2021)

그린 뉴딜과 생태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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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탄소제로배출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산업에서 무려 미화 100조
달러의 자산이 좌초될 것으로 예측. 화석연료 발전소, 화석연료 다배출 산업이 좌초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 기반하는 국가 또한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미 미국의
그린뉴딜, EU의 그린딜 모두 고율의 탄소세, 탄소국경세를 예고하고 있다.

수출 중심 경제, 화석연료기반 산업을 딛고 사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위기뿐만 아니라
외국, 즉 수출 대상국의 이런 거대한 전환이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화석연료에 기반하여 값싼 에너지로 수출상품을 만드는 산업에서는 배출제로를 위한
고율의 탄소세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최악의 경우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환의 과정에서 좌초될 산업들이 우리의 주력 산업이다. 화석연료 문명이
파괴될 경우 화석연료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은 수출할 곳이 없게 된다.” (김재삼,
기후환경행동연구소)

탄소경제로부터의 이행의 불가피성
미국의 그린뉴딜, EU의 그린딜 모두 고율의 탄소세, 탄소국경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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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구성

(출처: IPCC)

농업,임업,토지사용 24%

전기, 난방 25%

제조업, 건설업 21%

건물 6.4%

교통 14%,

기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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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탄소중립위원회

발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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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념(key concepts)은 분권(decentralization), 분산(dispersion), 
연결(networking), 참여(participation)

❖ 폐기물이 자원이 되고 무한성장과 소비주의를 지양, 생태적 고려가
경제적 효율성이 되는 사고의 전환이자 혁신적 전환전략 필요
(Waste is food/Wealth, Green is Gold, Small is Beautiful !)

❖ 공통의 전략은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community resilience)를 통
한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고용없는 성장, 고령화에 대응

- 주민소유 재생에너지 생산, 로컬푸드,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포스트 정상과학’의 시대, 

뉴노멀 경제학 (New Normal Economics)의 핵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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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y =‘Economy of Nature’ (Charles Darwin)

“ So great is the economy of Nature, that mo
st flowers which are fertilized by crepuscular 
or nocturnal insects
자연의 경제는 위대하다. 야행성 곤충에 의해
수정되는 대부분의 꽃은 어두 컴컴한 밤에 향기
를 뿜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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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생물계(Biosphere), 자연의 경제(Ecology)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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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적 규모로 순환이 일어나서 마치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선형경제 (linear Economy) 대신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를 생각할 시점

❖ 지구 생태계 모든 생물의 활동의 결과물은 생태계로
환원되어 풍요를 위한 토양이 되는 순환을 이루지만
오직 인간활동의 결과물만은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일으켜 지구 생태계의 순환을 위협하고 회복력이 허
용하는 생태용량의 임계치를 위협

❖ 생산과 분배, 소비가 순환을 이루려면 소비의 결과물
인 폐기물이 생물학적/ 기술적으로 다시 생산으로 재
투입되도록 생산시스템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함

쓰레기가 식량이다, 폐기물이 자원이다
(Waste is Food/Waste is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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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의 강소국 핀란드는 정부 주도하에
지역 차원에서 논의한 순환경제의 원리와
가치를 국민경제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담대
한 시도를 하고 있다 (SITRA, 2015). 즉 기후
위기와 재생에너지 혁명을 이끌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넘어 생태적 효율성을 달성을
목표

시장을 통한 조정의 조화와 균형 즉,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으므로 생산자, 소비
자, 중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익명의 존재
로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게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경제의 생
산, 분배, 소비의 전체 순환과정에서 원료의
사용과 ‘생산물의 재사용’의 극대화와 ‘폐기
물의 최소화’를 달성하는 국민경제

핀란드의 순환경제로의 국민경제 전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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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홍수열,쓰레기대란 해법은 무엇
인가, 아이쿱생협 생협평론 31호 (2018
여름)

❖ 우리나라에서는순환경제개념은 좁게 리사이클
링 등 자원순환과 재활용의맥락과 관점에서 주로
이해되고 소개되었지만시장경제의한계와 대비
해서 순환경제는 그 의미와 적용과 성과 등에서
훨씬 크고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적용범위도
매우 다원적임 (제품, 기업, 산업, 지역과 도시, 국
민경제, 국제경제..)

❖ <순환경제>는 시장경제의 이념, 담론을 대체할
이론적 기반과 철학적 가치(익명성, 분절성, 보
이지않는손 대신 책임성, 상호성, 보이는손..), 현
실적용가능성(디지털, 스마트 기술 기반)을 지니
고 있고, 기업, 로컬, 대도시, 국민경제 (핀란드
가 대표적), 글로벌 경제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 함의를 지님.

우리나라에서순환경제의이해와 도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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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는 지역 내 순환, 인간과 자연의 순환, 경제의 순환을 포괄하는 개
념이고, 지역순환경제는 로컬단위에서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풀어가는 동시
에 기후위기에 맞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생태적 경제발전전략

❖ 경제의 순환이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순환경제가 강화되는
것이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 되어야 함

❖ “작은 것이 아름답다”(슈마허): 로컬경제, 중간기술(적정기술),..의 공간범위
- 전통시장- 포장재없는 제품들의 생산-소비 (망원동 알맹시장, 전환마을../토트네스)
- 의류/패션산업: 친환경 윤리 패션 – >동북4구의 섬유, 봉제산업 인력 활용(모어댄,
오르그닷../ 프라이탁, 파타고니아..)

– 공공급식: 로컬 푸드, 먹거리 순환경제, 도농교류
-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게임앱, 스타숲- 숲가꾸기 (트리플래닛)
- 태양광, 풍력 에너지 : 독일 셰나우, 덴마크.. (햇빛발전협동조합, 블록체인 기법)
- 15분 도시 (파리, 암스텔담,…) 부산(‘15분도시’: 박형준), 서울 (‘21분도시’: 박영선)

‘15분 도시’와 지역 순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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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의 마을국(Dept. of Neighborhoods)



1. 기후위기-펜데믹 시대, 전환의 필요성

2. 패러다임 전환

3. 경제의 전환과 지역순환경제

4. 지역, 그린뉴딜,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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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른스트 슈마허
(Ernst Friedrich Schumacher,
<Small is Beautiful >, 1973)

❖ 헤이젤 헨더슨 (Hazel Henderson, 

< Creating Alternative Futures -

The End of Economics>, 1977.

❖ 갤 앨퍼로비츠,
❖ 마이클 슈만,
❖ 데이빗 콜튼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로컬의 재발견: 글로벌이해답이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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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목요강좌 2019.10.31 (정건화) 

지역(공동체), 지역경제, 민주주의
Community, Local Economy, and Democracy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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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콜튼 교수 (로마클럽
정회원, 스탠포드 경영학 박
사, 40여년간 아시아 개발 컨
설턴트)

The New Economy: Living 
Earth System Model:
로컬 푸드, 마을기업, 에너지
자립, 공정무역, 보행친화 도
시, 중산층 보호, 투기금융자
본 규제, 커뮤니티 은행
- 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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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 사례인 독일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를 보고
충격을 받은 독일 남서부 슈바르츠 발트(Schwarzwald, 흑림) 지역
의 작은 마을에서 650명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민간기업에 대항해서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
인(1986년)이 그 첫걸음이었음. 

- 그로부터 25년 후 독일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에너
지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결성되어 2011년 말까지 439개로 늘어남
(Davidson, Osha Gray., 2012). 

-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성과로 독일에서는 47%의 재생에너지에 대
한 투자가 시민들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구성되는 재생전기의 65%는 개인이나 협
동조합,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므로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니라 집중
되고 기업이 지배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소규모 분산적이고
분권화된 사회로의 사회경제적 전환(social-economic transition)이
기도 함(Arne Jungiohann, 2017).    

독일 에너지 전환의 중추(Backbone Network),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성장과
독일의 첫번째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셰나우 전력(Schönau Power Supply)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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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성장- 안산



풀타임 고용 시대의 종언
❖현대사회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고용의 종말 (end of 

employment)'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며

그동안 너무나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

여졌던 풀타임(full-time) 고용사회는이

제 하나의 신기루 (Rifkin, J. 1995)

❖ 산업사회에서보이지 않던 고용불안정

과 저고용이새로운 위험으로 등장, 완

전고용과 실업이라는이분법적 세상에

서 만들어진처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

으며 저고용에 따른 빈곤과 사회적 불평

등은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으로

전면화 (Beck, U.,1997; Beck, U. 200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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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전체와 고용노동의 비교

출처: Community Economies Collective, 2001, Cameron, J.(2008) 

고용노동 이 전체 경제
를 구성하는 경제활동
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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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 비화폐적 경제활동 가치 비교 (1992년, 호주), 
출처: Cameron, J.(2008), <표 2>

서구(호주, 미국, 영국, 노
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경
우 시장을 통하지 않은 고
용에 기초한 다양한 경제
활동의 가치는 GDP 규모
에 거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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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성장 자본주의와 하이테크 자본주의에서는 수백
만 사람들의 임금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점
점 분명해짐.

❖ 생태적 전환을 통한 노동의 재창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일은
소멸되지 안는다. 환경이나 기후보호 영역에서 할 일은
끝도 없이 많다.. "고용이란 일과 세계 속에서 우리가 벌
이는 활동을 대하는 시각을 강화할 때 창출 될 수 있다”

❖ 생태적 전환을 통한 고용창출 (덴마크)
: 1992년부터 생태적 세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저하
게 낮은 실업률과 낮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생태적인
세제개혁의 결과 (179)

미국의 도미니크 수도회 신부이자 생태학자 Matthew Fox의 저서,
노동의 재창조(reinvention)



성장, 진화하는 사회적 경제

-.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고용구조의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가 초래하
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영역 증가

-. 지역에 기반하고 돌봄 노동,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문화, 주택, 환경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elihood)에 기
반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 현대 사회의 네트워크화 경향 혹은 전통적인 조직과 경계의 해체경향
은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대

-. 정의와 범주가 진화과정에 있는 개념(an evolving, not yet universally 
defined, concept)(IL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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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 확산과 확대의 기술적, 경제적 배경을
설명. 즉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성과로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물류 인터넷 등으로 구성
된 글로벌 신경네트워크)

❖ 거의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비용이 거의
0 으로 수렴되게 함으로써 자유재(free goods)와
풍요로운 자원(제한된 자원이 아닌!)을 보편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배분에서의
시장영역과 이윤창출영역을 축소시키고 글로벌
공유자원 (a global Collaborative Commons)

의 영역을 급격히 확장시키게 될 것으로 예견
(Rifkin, Jeremy)2014. 안진환 옮김, 2014)

스마트 디지털 A.I 기술 :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한계비용제로 사회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유경제(shared economy)의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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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결합을 통해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자본
주의 시스템의 대안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고 선언

❖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와 구별되는 협력적 공유경제의 핵심 경제 단
위로서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들을 제시

❖ 그의 제3차 산업혁명 논의는 유행하는 ‘제4차 산업혁명’ 논의와 달리 경
제 산업구조 재편과 고용 전략 수준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분산과 사회
권력의 분산이라는, 이중의 의미에서의 ‘파워 투 더 피플(power to the 
people)’에 대한 기획임을 강조. 

❖ 지역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분권화된 ‘정
치 시스템’과 보다 분산된 공동체,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가 지탱하
는 ‘에너지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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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경제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사회는 소수 비주류 급진적 경제학자의
머리나 가슴 속에 간직된 이상으로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님. 특히 고용창출
과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사회적 서비 스 영역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생태적 전환을 위한 대안적 경제의 단위 요소들은 당위와 윤리의 차원에서
이미 실행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현실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실험의 사례들
과 성과를 축적하고 있음. 

- ‘협력적 공유사회’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 경제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대안적 경제의 다른 이름… 주거, 돌봄, 재생에너지, 도시농업과 도농
교류, 보육, 의료, 온라인 오픈 플랫폼과 쉐어웨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현
하고 성장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공동 부엌(communal

kitchens), 지역 재단, 전환마을 등이 그 형태들. 여기에 사회적금융, 크라우
드 펀딩, 지역화폐, 대안화폐, P2P 대출, 타임 뱅크(Time Bank), 크레딧 유
니온(credit union), 윤리적인 은행 등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들이 협력적 공
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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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이를 통한 지구 기후의 구원은 가능
하다. (…) 태양 에너지 혁명은 21세기의 고용창
출 정책을 위해서 현재의 자동차 산업을 모두 합
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앞으로 에너지의 전환
만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81-82).

“원전은 대안이 아니다. 독일의 환경 정책가 프란
츠 알트의 말은 원전 불가피론에 대해 정곡을 찌
르는 대답을 돌려주었다.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을 반대하는 사람은 원자력 이용을 찬
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귀신을 쫒기
위해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막아내자는 말인가? 

페스트를 반대하는 사람은 콜레라를 찬성해야 한
다는 말인가?”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57). 



“생태적 전환은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현재 부딪친 생태위기에 대한 필수
적 응답의 결과물이다. 생태위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시의 생태적 전환은
도시의 회복탄력성/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
탄력성/ 복원력이란 “근본적인 구조, 기능, 내부피드백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견디는 시스템 능력이다”
(William E. Rees, “Thinking ‘Resilience,’” in Richard Heinberg and Daniel Lerch, eds., The Post Carbon Reader: M
anaging the 21st Century’s Sustainability Crises, 2010).

“공동체 건설, 사회적 경제, 에너지 분산, 재생에너지 사용, 공동체지원농업
등 모든 프로그램은 도시의 회복탄력성/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공동체가 음식, 주거, 교육, 교통, 보살핌을 스스로 해결할수록 그 공동
체는 스스로의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하며 잠복한 금융위기의 영향
을 덜 받는다.” 
(Michael Shuman, Local Dollars, Local Sense: How to Shift Your Money from Wall Street to Main Street and Ac
hieve Real Prosperity, Community Resilience Guides, Kindle Edi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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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병권(2021)

그린 뉴딜과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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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유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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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동네
건강,
돌봄,

먹거리,
지역경제의

연결

자료: 이은애 (2021)



ⓒSaebyeol Yu. Saebyeol’s Pow erPoint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적 전환을 위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공동선언(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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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순환경제 정책모델 Metrix 



일의 의미와 돌봄의 가치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서울 마을형 일자리 대외확산 포럼 "좋은 일 하시네요 season2“

2021.10.29



명시적
고용관계

경제적
보상

직업
으로서의

일

시민노동
(참여소득)

자원봉사
자발적 돌봄

주민참여

프로젝트형
일거리

공공
일자리

마을에서의 ‘일’의 종류



명시적
고용관계

경제적
보상

직업
으로서의

일

자원봉사
자발적 돌봄

주민참여

프로젝트형
일거리

공공
일자리

마을에서의 ‘일’의 종류
Q.

1. 비영리 활동가

• 재단 직원?
• 2년짜리 프로젝트?
• N잡러?

2.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직원?
• 협동조합 이사장?
• 마을카페 바리스타?

시민노동
(참여소득)



‘직업으로서의 일’에는 사회적 가치가 없나? – 일의 의미

• 일하는 사람들은 소외 받지 않는 자율성, 지배 받지 않는 자유, 타인과의 존엄한 관계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가지기를 바람(Reader, 2005) 

•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사회와 연결되며,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의미를 실감함(Bailey 

외, 2016; Lips-Wiersma 외, 2012)

• 의미 있는 일(Meaningful Work)의 4가지 차원은 내적인 자아,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잠재력을 충분히 표출하는 것(Lips-Wiersma 외, 2012)

• 정의로운 사회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일은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라는 점 인정하고 모든 사람

이 중요한 역량(Capabilities)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가치 있는 일

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Yeoman, 2014)

 “국가(정부)는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노동 대전환의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필요성

• 자동화, 무인화 등 기술 변화와 생산성 증대에 따른 노동 대전환의 양상

- ‘일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짐

•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남는 노동력에게 보장해야 하는 것은?

- 소득인가? 아니면 일자리 자체인가?

• 사람에게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면

- 개인들에게는 의미 있고, 공동체 유지에 꼭 필요한 일자리들을 어떻게 보장하고

유지시킬 것인지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

- 저비용으로 저숙련자를 사용하는 악순환을 멈추고, 사회적 재평가 및 사회적 보상, 

인센티브 구조 등을 통해 선순환시키는 ‘하이로드 전략’ 필요



‘돌봄 경제’ 중요성 대두

• 돌봄 경제의 ‘저비용의 악순환 전략’에 따른 문제

- 생산성 증대로 노동 시간 줄어도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가족 돌봄의 부담

-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가 낮으므로 가족(특히 여성의) 돌봄 노동 경감되기 어려움

• 돌봄이 ‘의미 있는 일’로 재평가될 수 있다면?

- 돌봄 인력 및 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짐

- 부불노동이 지불노동 범주로 넘어가므로 ‘돌봄 경제’가 확장

- 가족 내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서 삶의 질 높아지고 여가 증대

- 사회 및 공동체에 대한 신뢰 증가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 돌보는 일은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일’(Meaningful Work)의 속성 가짐

- 재생산에 기여하며, 사람에게 타인과 협력하면서 잘 살아가는 능력을 발전시켜 주기

때문(Held, 2006) 

• 코로나19 이후 재평가되고 있는 ‘필수노동’

-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로 인정됨

- 높이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필수노동은 ‘의미 있는 일’의 개념에 가장 부합함



‘돌보는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나? – 사회통념의 문제



김복순(2019)통계청(2020)

그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일자리)’이란?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한 줄로 서는 사회는 정상인가?



황세원(2020)

자율성과
통제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좋은 일자리
에 대한

새로운 경향들 안정성

임금



좋은 일자리
에 대한

새로운 경향들

문항 카테고리 선택 횟수

충분한연차휴가(20일정도), 몰아서사용 가능 통제권 52

육아, 학업 등 사유로 근무시간단축, 휴직 가능 통제권 51

주 3~4일에 몰아서일하고 나머지쉴 수 있음 통제권 47

유망 산업군에 속함 안정성 37

업무 시작과 끝 시간(출퇴근 시간) 조절 가능 통제권 35

희망 연봉의 120%의 초임 임금 34

사무실 이외의 공간에서 업무해도 무방함 통제권 31

근무처가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음 주관적 만족도 31

업무 방식 및 세부 사항을 담당자가 바꿀 수 있음 통제권 28

거래업체, 하청업체 등 대할 때 윤리성 강조 주관적 만족도 28

청년재단-LAB2050 

20대구직자 62명대상
랩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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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일자리
이외의

다양한 일자리
형태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

18~29세

좋은 일자리
에 대한

새로운 경향들



우리 각자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다르다면?



안정성
체계적 사회적가치

윤리성
관계

자율성
통제권

N잡 전문성
성장

수평적
워라밸

정부의 역할
(사회적 대화)

노동의 최저선 올리기

소득 기반의 사회안전망

일터 민주주의



당신이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좋은 삶’입니까?

마을에서의 ‘일’을 위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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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삶’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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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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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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